
나라현・한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4탄  아스카 자료관 

 

올해는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가 2011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충청남도와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 

으로 소개합니다. 제 4탄에서는 아스카 자료관을 소개합니다. 

 

아스카는 지금으로부터 1400 년 전, 약 100 년간 수도였던 곳으로, 일본의 국가와 문화의 기초가 만들어진 

장소이자 대륙에서 전해진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최초’의 것이 많이 탄생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현 아스카무라에 있는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아스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아스카무라에 

남아있는 ‘아스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스카 자료관 인터뷰 

Q1.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1 년에 몇 번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나요? 

A1.  1 년에 1~2 회, 봄과 가을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이나 아스카의 석조물 등 대표적인 주제에 

더해, 아스카의 고사진과 고지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스카를 

소개해 왔습니다.  

 

Q2.  2018 년부터 ‘되살아나는 아스카의 공방 -한일 기술 교류를 더듬어 보다-’라는 특별전이 개최되었는데 이 

특별전을 기획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또한, 전시물이나 문헌 등에서 한일 교류의 증거나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성 등을 잘 알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A2.  아스카이케 공방 유적의 조사 성과를 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출토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나라 

문화재연구소와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동 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일 문화 교류와 기술 교류의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넓은 관점에서 아스카 역사를 소개하였습니다.  

한일 교류를 보여주는 한 예로써 유리 제작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아스카이케 공방 유적에서는 유리의 재료를 

녹이기 위한 ‘도가니’가 출토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가니의 형태는 한국의 백제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의 유리 

공방에서 출토된 도가니와 매우 흡사합니다. 백제와 아스카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아스카 시대의 수도를 재현한 모형, 유적의 출토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즐기면 

서 아스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행사 등도 개최하고 있으니 꼭 참가해 보세요. 

                                   

   (나라현 국제교류원 남현정) 

아스카 자료관 전시실 모습 


